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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ADHD 성향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부모의 온

정적 양육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2021년 한국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서 4 ~ 6학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 가운데 4 ~ 6학년 초등학생 

1,997명(남 1,029명, 여 968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SPSS 25와 Process Macro for 

SPSS 4.2 모델 4와 모델 14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학생의 ADHD 성향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DHD 성향이 강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고

우울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

육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의 ADHD 성향, 스트레스,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온정적 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우울에 대한 ADHD

성향의 직접효과, 스트레스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확인하고, 부모의 온정적 양육의 조절된 매개효과

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ADHD 성향을 가진 초등학생의 정신건강 문제와 적응을 위한 상담 및 부

모교육프로그램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초등학생, ADHD 성향, 스트레스, 우울, 온정적 양육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role of stress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warm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HD tendencies and depression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1,997 students in the fourth

to sixth grades using the Survey on Korean Teenagers' Mental Health Status. Analysis of

the data was conducted using SPSS 25 and the Process Macro for SPSS, specifically utiliz-

ing models 4 and 14 to test the medi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s. The results 

showed that stress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DHD tendencies and

depression. Moreover, a moderating effect of parental warmth was found in the relation-

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in the participants. Finally,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warmth proved to be significant, with the mediating effect diminishing

as the level of parental warmth rose. This study confirms the direct effect of ADHD ten-

dencies on depression, an indirect effect through stress, and a moderated mediating ef-

fect of parental warmth. These findings can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counseling and 

parent education programs aimed at addressing mental health issues and improving 

adaptation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high ADHD t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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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5 ~ 7%의 아동⋅청소

년에게서 볼 수 있는 정신장애 중 하나이다(Isaksson, 

Nilsson, & Lindblad, 2015). ADHD의 주요 증상으로

는 흔히 부주의, 과잉행동, 충동성을 들 수 있는데 이러

한 특징들은 학령전기 유아에게는 발달적으로 자연스

럽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간주되다가 초등학교에 입학

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된다. 이때 

이러한 행동 특성이 지속되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주로 학령기에 ADHD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Bedard et al., 2002). 실제로 2021년 국민건강보

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연령대별 ADHD 발병율 비교에

서 10대에 ADHD를 진단받는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ADHD의 전체 유병율은 5.9 ~ 8.5%를 나

타내고 있다(이현정, 2023). 과거에는 아동기에 ADHD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사춘기를 거치며 사라지는 것으

로 간주되었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지

속된다는 것이 종단연구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Weiss, 

& Hechtman, 1993). 

특히 ADHD가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초등학생을 

포함한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이경은, 주소

희, 2019)에 따르면, ADHD 아동의 문제행동이 초기에

는 수용할만한 단순한 문제에서 시작되지만 이를 방치

하면 학업적응이나 대인관계가 점차 악화되어 비행이

나 사회부적응이라는 문제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한다. 

또한 ADHD의 대표적인 증상인 부주의, 충동성 등은 

초등학생의 수업 참여나 학업 수행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학업부진을 초래하게 된다(송연주, 2022). 아동

⋅청소년의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은 공격적인 행동과 

연결되어 적응장애,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장애의 위험

성을 증가시키도 한다(Erskine et al., 2016). ADHD 증

상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상황에서 미

성숙한 대처방법을 보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려는 경

향이 있어 사회부적응의 위험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ADHD로 진단받지는 않았으나 ADHD 증

상을 보이는 일반 아동의 ADHD 성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송연주, 2022). ADHD 성향은 진단 이전까지 적

극적인 개입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부적응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일반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이동훈, 2009)에서는 ADHD 

성향과 우울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또한 청소년과 성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Roy, Hartman, Veenstra, & 

Oldehinkel, 2015)에서는 공존질환으로 ADHD와 우울

장애를 가진 경우 아동기 초기에 ADHD가 발병하고 뒤

이어 우울장애가 나중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우울이 

ADHD로 인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ADHD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선행연구(Dilsaver, Henderson-Fuller, & 

Akiskal, 2003)에서는 우울장애를 포함한 기분장애의 

공존률이 18 ~ 60%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ADHD 아

동이 공존질환으로 우울을 진단받는 경우에는 적응문

제가 더 심화되고 ADHD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김소연, 장문선, 서완석, 배대석, 2009). 이와 같

은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였을 때, ADHD 성향의 아동

에게 나타날 수 있는 우울의 예방과 대응전략을 마련

하기 위하여 아동의 ADHD 성향과 우울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ADHD 성향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선행연구(이동훈, 2009; 조지훈, 김은정, 2017; 

Frick, Meyer, & Isaksson, 2023; Isaksson, Ruchkin, & 

Lindblad, 2020; Öster, Ramklint, Meyer, & Isaksson, 

2020; Sahmurova, Arikan, Gursesli, & Duradoni, 2022; 

Salla, Galéra, Guichard, Tzourio, & Michel, 2019)에 따

르면, ADHD의 증상이나 특성으로 알려진 부주의, 과잉

행동, 충동성은 일상생활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선행연구는 

주로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이나 성인의 ADHD와 스트

레스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어 초등학생의 ADHD 성

향과 스트레스가 관련이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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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선행연구에서 초등학생(이동훈, 2009), 초등학

생을 포함한 청소년(Isaksson et al., 2020)이 학업적 측

면에서 ADHD와 스트레스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습의 난이도가 올라가

고 학습량도 늘어나면서 집중력이 더 필요해지는데 부

주의, 충동성 등의 ADHD 성향으로 인해 학업성취에

서 어려움을 겪고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학업이나 생활면에서 부모나 교사가 바라는 기대수준

이 높아지므로 이것이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작용해 스

트레스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아동의 ADHD 성향이 스트레스 

수준을 높일 수 있다. ADHD 성향이 강한 아동은 또래

관계를 형성하거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갈등이 일

어났을 때 적절하게 사회적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고 

갈등에 대처하는데 미숙한 모습을 보인다(Roy et al., 

2015; Voltas, Morales-Hidalgo, Hernández-Martínez, & 

Canals-Sans, 2023). 따라서 또래로부터 소외되거나 친

구를 사귀는 것도 어려울 수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자

신감을 잃게 되어 이것이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다. 실

제로 ADHD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Salla et 

al., 2019)에 따르면 이들은 청소년기까지 또래로부터 

거부를 자주 경험하고 대인관계 기술의 결함을 보이게 

되면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학교 내에서 학업부진 또는 크고 작은 갈등 상황에서

의 미숙한 대처는 또래 사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

게 하고 이러한 또래의 부정적 인식은 변하지 않고 고

착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경험하는 아동은 정서적으로 

좌절감을 느끼고 스스로에 대한 낙인감까지 형성할 가

능성이 높아진다(송연주, 2022; Hoza et al., 2005). 

이처럼 아동⋅청소년이 ADHD 성향 때문에 경험하

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여러 스트레스는 정서적인 문제, 

우울을 유발할 수 있다(Frick et al., 2023; Rychik, 

Fassett-Carman, & Snyder, 2021; Sahmurova et al., 

2022). 이중실패모델(dual failure model)(Humphreys et 

al., 2013; Patterson & Stoolmiller, 1991)에 따르면, 

ADHD 성향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행동특성은 위에서 

제시한 학업실패와 사회적실패라는 이중실패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ADHD 성향이 이처럼 힘

든 상황을 초래하거나 악화시킴으로써 스트레스 수준

이 더 높아지므로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하는 잠재

적 메커니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원

인이 된 생활스트레스 사건은 우울 증상을 유발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족의 질병처럼 개인의 

특성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사건

보다 자신의 행동특성 등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스트레스 사건이 우울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Rychik et al., 2021). 즉 자신이 원인이 되어 스스

로 유발한 상황이라는 인식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느끼며 동시에 자기 비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이것

이 우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ADHD 성향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스트레스

를 매개로 해서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

에서는 초등학교 4 ~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ADHD 성

향과 우울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자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ADHD 성

향과 스트레스 및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제한

적이어서 이러한 관계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인 초기 

청소년기에도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ADHD 아동에게는 특히 부모자녀 관계가 

ADHD 아동의 우울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주목받아왔

다(Humphreys et al., 2013). ADHD 아동의 부모와의 관

계에 대한 선행연구(이미아, 2009)에 따르면 일반 아동

의 부모와 비교해서 ADHD 아동의 부모는 자녀와의 갈

등을 많이 보이고, 양육태도도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아 

거부나 방임적 양육태도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ADHD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Ostrander 

& Herman, 2006)에서는 부모자녀 관계, 특히 부모의 

통제적이고 비일관적인 양육이 ADHD 성향을 가진 아

동의 우울에 대한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들 선행연구에서 ADHD 아동의 우울에 대한 위

험요인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이 확인된 반면에 보호

요인으로써 부모의 긍정적 양육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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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정이다. 

차별적 민감성 모델(differential susceptibility mod-

el)(Belsky, 1997; Belsky & Pluess, 2009)에 따르면 아

동이 가진 내적 특질은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며, 

이러한 특질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적응에 영

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외부환경인 부모의 양육은 부정

적 양육의 경우 아동의 취약한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위

험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긍정적 양육의 경우 이와 반대

로 취약한 특성을 완화하며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 일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선행연구

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스트레스와 

부적응에서 중요한 보호요인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 입

증되어 왔다(김동희, 2014; 손석한 등, 2001). 이를 바탕

으로 아동이 ADHD 성향으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을 경

험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할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인식과 감정을 

줄이고 우울에 대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

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동의 ADHD 성향이 스트레스

를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 시기인 초

등학교 4 ~ 6학년 학생의 ADHD 성향과 우울과의 관

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매개를 조절

하는 변인으로써 부모의 온정적 양육의 효과를 검증하

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아동의 ADHD 성향에 따른 

스트레스나 우울을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1. 초등학생의 ADHD 성향과 우울과의 관

계를 스트레스가 매개하는가?

연구문제2. 초등학생의 ADHD 성향, 스트레스,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의 조절된 매

개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

한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최정원, 문호영, 

전진아, 박용천, 2021)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2021년 층화다단계 집락표집방법을 통해 표집된 초⋅

중⋅고생 5,937명과 임의추출로 표집된 학교 밖 청소

년 752명 등 총 6,689명의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

행됐다. 이 연구에서는 2023년 12월 일반에 공개한 데

이터 가운데 초등학교 4 ~ 6학년 1,997명의 자료를 분

석에 사용하였다. 초등학교 4 ~ 6학년 시기는 학습 수

준이 높아지고 집중력이 더 필요해지는 시기로 부주의, 

충동성 등의 ADHD 성향이 학업적응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최근에는 사춘기에 이르

는 시기가 빨라져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초기 청소

년기의 정서적 불안감에 더해 학업, 생활에 대한 주변

의 기대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정서건강 문제를 경험

할 가능성도 높아져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김은영, 2014; 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0).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 ~ 6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으

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

은 1,029명(51.5%), 여학생은 968명(48.5%)이었고, 학

교 밖 청소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은 별

거, 이혼, 사별 여부 없는 부모자녀 가족 유형(91.6%)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가정형편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95.7%)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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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초등학생의 ADHD 성향

초등학생의 ADHD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2021년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최정원 등, 2021)에

서 사용한 초등학생의 ADHD 관련 특성을 묻는 27개 

문항을 선정하여 이들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Conners Rating Scales-Revised(Conners, 1997) 중 청소

년용 단축형 검사(Conners-Wells' Adolescent Self- Report 

Scale; CASS)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건호, 신

민섭, 조수철과 홍강의(2001)가 진행한 한국 청소년 대

상 타당화 연구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

도를 지닌 척도로 검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엄격한 

진단기준을 적용한 ADHD 아동이 아닌 ADHD 성향이

나 증상이 있는 아동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한 번에 한 가지 일

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나는 오래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들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에서 ‘아주 그렇다(3)’의 4점 리커트 척도이다. 

전체 점수 범위는 0 ~ 8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ADHD 성향이 강하며 산만하고 충동적이며 부주의한 

것을 의미한다. ADHD 성향 척도의 Cronbach’s α값은 

.90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2)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초등학생의 스트레스는 2021년 10대 청소년의 정신건

강 실태조사(최정원 등, 2021)에서 사용한 한국판 청소

년용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Korean Version of Perceived 

Stress Scale for Adolescents; KPSS-A)(윤정미, 김진영, 

2019)의 10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항은 

‘중요한 일들을 잘 해낼 수 없다고 느낀 적은 얼마나 

있었나요?’, ‘초조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느낀 적

은 얼마나 있었나요?’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전혀 없었다(0)’에서 ‘매우 자주 있었다(4)’

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전체 점수 범위는 0 ~ 40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초등학생이 지각한 스트레스 수준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척도의 Cronbach’s 

α값은 .67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3) 초등학생의 우울

초등학생의 우울 수준은 2021년 10대 청소년의 정신건

강 실태조사(최정원 등, 2021)에서 사용한 한국형 정신건

강 선별도구: 우울(Mental Health Screening for Depressive 

Disorders; MHS:D)(윤서원 등, 2018) 척도의 12개 문

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항은 ‘하루 중 대부분

의 시간동안 울적했다’, ‘걱정하는 것을 조절하거나 멈

출 수가 없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결코 그렇지 않다(0)’에서 ‘매우 그렇다(4)’의 5점 리

커트 척도이다. 전체 점수 범위는 0 ~ 4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초등학생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우울 척도의 Cronbach’s α값은 .85로 신뢰할만한 수준

이었다.

4) 부모의 온정적 양육

부모의 온정적 양육은 2021년 10대 청소년의 정신건

강 실태조사(최정원 등, 2021)에서 사용한 한국판 청소

년용 동기모형 양육태도 척도(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for Korean Adolescents; PSCQ_KA) 

(Skinner, Johnson, & Snyder, 2005)의 부모의 온정적 

양육을 측정하는 4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PASQ_A를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증하

여 개발된 척도(김태명, 이은주, 2017)로 부모의 온정

적 양육에 대한 문항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

신다’,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등의 4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

우 그렇다(4)’의 4점 리커트 척도이다. 전체 점수 범위

는 4 ~ 1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따스함과 온

정을 많이 보이는 양육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

의 온정적 양육 척도의 Cronbach’s α값은 .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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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SPSS Statistics 25.0과 Process macro 

for SPSS 4.2를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인 초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

수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

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모든 변수들의 상관계

수와 분산팽창지수(VIF < 10: 1.15 ~ 1.49)를 검토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초등학생

의 ADHD 성향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for SPSS 4.2의 

Model 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의 ADHD 성향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에 대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for SPSS 4.2의 Model 

1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 및 조절된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정규성 가정 없이 유의

확률 계산이 가능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

용하여 표본 수를 10,000으로 설정하고 95% 신뢰구간

에서 실시하였다(엄진섭, 손진훈, 박미숙, 2020). 

III. 결과 및 해석 

1. 초등학생의 ADHD 성향, 스트레스, 우울 및 부

모의 온정적 양육의 전반적 경향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

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의 ADHD 성향은 전

체 합산 값의 평균이 15.59(SD = 10.16)였다. 초등학생

의 ADHD 성향은 2021 정신건강실태조사(최정원 등, 

2021)의 조사대상 전체 초⋅중⋅고등학생의 ADHD 

평균 점수 15.30 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초등학생이 지각한 스트레스 수준은 전체 합산 

값의 평균이 15.26(SD = 5.81)이었고, 우울 수준은 전

체 합산 값의 평균이 3.60(SD = 5.39)이었다. 마지막으

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은 전체 합산 값의 평균이 

14.14(SD = 2.52)로 나타났다(표 1 참조).

각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의 ADHD 성향은 스트레스(r = 

.53, p < .001), 우울(r = .56, p < .001)과 정적 상관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초등학생의 

ADHD 성향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은 부적으로 관련이 

있었고(r = -.27, p < .001),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우

울은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다(r = .59, p < .001). 이어

서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부모의 온정적 양육(r = 

-.35, p < .001), 우울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r = -.31, 

p < .001)은 모두 부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2. 초등학생의 ADHD 성향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초등학생의 ADHD 성향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스트

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ADHD 

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초등

학생의 ADHD 성향은 우울(B = .31, p < .001)에 정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

1 2 3 4

1. ADHD 성향 1

2. 스트레스 .53*** 1

3. 우울 .56*** .59*** 1

4. 부모의 온정적 양육 -.27*** -.35*** -.31*** 1

M 15.59 15.26 3.60 14.14

SD 10.16 5.81 5.39 2.52

***p < .001.

표 1. 초등학생의 ADHD 성향, 스트레스, 우울 및 부모의 온정적 양육 간의 상관관계 (N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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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ADHD 성향이 강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경

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ADHD 성향이 스트레스를 매

개로 우울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의 ADHD 성향은 스트레스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 = .31, p < .001), 스트레스는 우울에 정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 = .40, p < .001). 이는 초등

학생의 ADHD 성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

지고, 이것은 높은 우울 수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어서 초등학생의 ADHD 성향과 우울 간의 관계에

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

래핑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초등학생의 ADHD 성향이 스트레스를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 = .12, 95%, 95% CI 

[.10, .14])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스트레스

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즉, 초등학생의 

ADHD 성향이 강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고 높은 

스트레스 수준은 높은 우울 수준으로 이어졌다. 이는 

ADHD 성향이 강할수록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

이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초등학생의 ADHD 성향과 스트레스,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의 조절된 매개효과 

초등학생의 ADHD 성향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스트

레스의 매개효과를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조절하는지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표 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조건부 과정 분석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초

등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스트레스와 부모의 온정적 양

육의 상호작용항의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08, 95% CI [-.09, -.06]). 즉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의 온정적 양육에 의해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특정

값 선택방법(pick-a-point approach)을 사용하여 상호작

용 탐색(probing an interaction)을 실시한 결과를 그림 2

와 표 4에 제시하였다. 

경로 B S.E. t R2 F

ADHD 성향 → 스트레스 .31 .01 28.59*** .29 817.52***

ADHD 성향 → 우울 .31 .01 30.55*** .31 933.27***

스트레스 → 우울 .40 .02 20.49*** .43 772.60***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Effect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ADHD 성향 → 스트레스 → 우울 .12 .01 .10 .14

***p < .001.

표 2. 초등학생의 ADHD 성향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종속변인: 우울 B S.E. t
95% CI

LLCI ULCI

ADHD 성향 .18 .01 17.09*** .16 .20

스트레스 1.44 .09 16.86*** 1.27 1.60

부모의 온정적 양육 1.18 .11 10.45*** .96 1.41

스트레스×부모의 온정적 양육 -.08 .01 -12.83*** -.09 -.06

R2 = .48, F = .468.11***

***p < .001.

표 3. 조건부 과정분석의 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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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의 그래프에서 X축은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Y축은 우울에 해당되며, 빨간색 실선은 낮은 수준(-1표

준편차)의 부모의 온정적 양육, 파랑색 실선은 평균 수

준의 온정적 양육, 초록색 실선은 높은 수준(+1표준편

차)의 온정적 양육을 의미한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의 

3수준(-1표준편차, 평균, +1표준편차)에서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평균값–1SD(B = .57, 95% CI [.52, .62]) 일 때

와 평균값(B = .38, 95% CI [.34, .41]), 평균값+1SD(B 

= .23, 95% CI [.19, .28])일 때, 95% 신뢰구간에서 상

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부모의 온정

적 양육의 모든 수준에서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가 유의하였다. 이와 같이 초등학생의 스트레

스 수준이 높으면 우울감이 높아지는데 부모의 온정적 

양육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완만

하게 증가하는 반면에, 부모의 온정적 양육 수준이 낮

은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ADHD 성향이 스트레스를 매

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의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모델 14를 통해 조절된 매개지수

와 매개지수 추론 검정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접효과에 조절변

인이 미치는 영향을 수량화한 조절된 매개지수는 -.02

이고,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95% CI [-.03, 

-.02])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이를 구체적

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부모의 온정적 양육 수준에 따

른 조건부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 수준이 낮은 집단(B = .18, CI [.15, .20])과 

평균인 집단(B = .12, CI [.10, .14]), 높은 집단(B = .07, 

CI [.05, .09]) 모두 조건부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의 ADHD 성향이 높을수록 스

트레스가 높아지고, 우울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 매개관

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이러한 관계를 유의미하

게 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ADHD 성향이 스트레스를 매

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스트레스가 우

울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의 온정적 양육에 따라 차이

가 있는지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조절된 매개지수

Index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02 .00 -.03 -.02

부모의 온정적 양육의 조건부 간접효과

B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1SD .18 .02 .15 .20

Mean .12 .01 .10 .14

+1SD .07 .01 .05 .09

표 5. 부모의 온정적 양육 수준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결과

그림 2.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의 조절효과

수준 B S.E.
95% CI

LLCI ULCI

-1SD .57 .03 .52 .62

Mean .38 .02 .34 .41

+1SD .23 .02 .19 .28

표 4. 부모의 온정적 양육 수준에 따른 조건부 조절효과 유의성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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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ADHD 성향과 우울 간의 관계에

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의 매

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초등학생의 

ADHD 성향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ADHD 성향이 강할수록 아동의 우울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ADHD와 우울

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이동훈, 2009; 

Roy et al., 2015)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종단연구

(Daviss, 2008)를 통해 ADHD의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우울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

고한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ADHD 성향은 

자기조절뿐 아니라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

으며, 동시에 이로 인해 느끼는 부정적 감정과 고통이 

우울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ADHD 성향은 스트레스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동의 ADHD 성향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한 선행연구(이동훈, 2009; Isaksson et al., 2020)와 일

치하는 결과이며,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ADHD 

성향과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입증한 선행연구(조지훈, 

김은정, 2017; Frick et al., 2023; Öster et al., 2020; 

Sahmurova et al., 2022; Salla et al., 2019)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초등학생이 고학년에 올라가면서 가정과 학

교에서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때 주변의 부정적 평가나 비난으로 인해 스트레

스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 ADHD 성향이 강한 아동일

수록 다양한 자극에 스트레스를 크게 느낄 가능성이 있

으며 주변 환경에서의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받는 스트

레스 또한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ADHD로 

진단받은 아동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준이 적절한 수치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Isaksson et al., 2020),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더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스트레스 반

응이 유발된다고 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함께 고려한

다면 아동의 ADHD 성향이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가능

성이 높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초등학생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동의 스트

레스와 우울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김홍석, 이동

훈, 송연주, 2013)의 결과와 유사하며 아동⋅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

(강선경, 차유정, 2023)와도 유사한 맥락에서 볼 수 있

다. 실제로 스트레스는 우울의 주요한 유발요인으로 보

고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를 많

이 경험하고 이로 인한 우울감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

었다(남윤주, 이숙, 2008). 여기에 ADHD 성향이 강한 

아동일수록 가정, 학교 상황에서 주의집중의 어려움이

나 충동성 등의 행동특성으로 인해 여러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게 되고 이어지는 지적이나 비난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누적된 

스트레스가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스

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무력감이 강해

지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부모, 교사, 또래 등 자신을 

둘러싼 중요한 대상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

우에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초등학생의 ADHD 성향과 우울과의 관계

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아동의 

ADHD 성향이 강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이

로 인해 우울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ADHD 성향을 특징짓는 아동의 부주의, 과잉

행동, 충동성 등이 학업과 사회적 관계 등에서 부정적 

사건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고 이

것이 우울로 이어진다는 이중실패모델(Humphreys et 

al., 2013; Patterson & Stoolmiller, 1991; Rychik et al., 

2021)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초등학교 4 ~ 6학년 

시기는 발달적으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고

학년이 되면서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도 늘어나고 빨라

진 사춘기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인 변화가 스트레스 

수준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의 

ADHD 성향은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에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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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더 높일 

수 있다(이동훈, 2009; 최진오, 2013). 또한 우리 사회

의 학업지향적인 분위기에서는 커지는 학습부담과 이

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일반 아동보

다도 스트레스를 더 크게 지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학업이나 관계에서 느끼는 좌절감과 부정적 자

기평가는 자기비난을 유발하고 우울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듯이 아동의 ADHD 성향

이 우울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의 지원이 필요하다. 즉 학업

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학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 

관계에서 유능감을 증진시키는 사회적 기술 훈련의 필

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된 주제의 부모교육

이 필요할 뿐 아니라 아동의 ADHD 성향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에 관해 교사나 학교의 인식과 이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학생의 ADHD 성향, 스트레스,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

펴본 결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은 스트레스와 우울 간

의 관계를 조절하였으며, 부모의 온정적 양육의 조절된 

매개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의 ADHD 

성향과 우울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스트레스의 매개효

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부모의 온정

적 양육 수준이 높은 초등학생은 ADHD 성향으로 인

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더라도 우울 수준이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에, 부모의 온정적 양육 수준이 낮은 초등

학생은 ADHD 성향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

면 우울 수준도 더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시 말해서 초등학생의 ADHD 성향이 높을수록 스트레

스 수준도 높아지고, 우울 수준도 높아지게 되는데 이

러한 관계를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완화시킬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취약한 개인적 특질이라고 

할 수 있는 ADHD 성향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향

력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부모 양육의 역할을 검증함

으로써 차별적 민감성 모델(Belsky, 1997; Belsky & 

Pluess, 2009)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애정에 

바탕을 둔 긍정적 양육이 ADHD 아동의 적응 가능성

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Johnston & Chronis-Tuscano, 

2015)나 ADHD 아동의 약물사용 등 행동문제를 예방

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의 효과

를 입증한 연구(Tandon, Tillman, Spitznagel, & Luby, 

2014)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녀의 ADHD 

성향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부모 

양육의 매개효과를 입증한 선행연구(Humphreys et al., 

2013; Ostrander & Herman, 2006)를 지지하는 결과이기

도 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이 ADHD 성향으

로 인해 주변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엄격한 훈

육과 통제를 의미하는 부정적 양육보다는 수용과 애정

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아동의 

ADHD 성향 및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을 경감

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

행연구(Johnston & Chronis-Tuscano, 2015; Ostrander & 

Herman, 2006)와 마찬가지로 ADHD 아동의 우울을 악

화시키는 부모의 양육 특징을 부모의 애정의 결여, 통

제적이고 비일관된 양육, 지나친 간섭이라는 점을 유추

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ADHD 성향이 강한 아동

을 양육할 때 부모가 애정에 기반을 두고 지도와 관리

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아

동의 ADHD 성향과 관련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 

온정적 양육기술을 훈련시킴으로써 부모가 아동의 스

트레스를 완화하고 감정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긍정적 

의사소통기술,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 ADHD 성향

을 가진 아동에게 적합한 지시전달법이나 긍정적인 행

동 강화전략 교육이 제공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1년 10대 청소년의 정

신건강 실태조사(최정원 등, 2021) 자료이다. 이 자료

는 횡단자료로 변인 간의 인과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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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ADHD 아동의 공존질환으로서의 우울장애 발병이 진

단 이후 여러 해가 지난 뒤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

었기 때문에(Daviss, 2008), 후속 연구에서는 변인 간의 

시간적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종단자료를 활용

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ADHD 

성향 변인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했는데 ADHD 성향

은 부주의, 과잉행동, 충동성의 하위 요인으로 나뉠 수 

있다. 각 요인별로 아동의 ADHD 성향이나 행동 양상

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하위요

인에 따른 각 변인의 관계를 고찰하는 심층적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

학년 시기 아동의 ADHD 성향과 이에 따른 각 변인과

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발달적으로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시기이므로 모든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일반

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발달시기

에 따라 변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4 

~ 6학년 학생의 ADHD 성향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스

트레스의 매개효과 및 부모의 온정적 양육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ADHD 성향을 보이는 아동

의 적응과 정신건강을 위한 예방과 개입에 필요한 중

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ADHD 성향 아

동의 부적응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벗어나 보

호요인으로써 부모의 양육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ADHD 성향의 아동이 경험하

는 스트레스가 정서적 좌절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

교 내에서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ADHD 성향

을 가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 적응 지원 프로그

램이나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 학생의 스

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정서지

원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

을 시사한다. 이에 덧붙여 이 연구의 결과는 ADHD 성

향을 보이는 아동을 지지해줄 부모의 역할을 조망함으

로써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ADHD 진단 이전에 ADHD 

성향을 가진 아동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상담현장에서 

이러한 아동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나 코칭 등의 예방

과 개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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